
 

       

                                                                                                                                                                                                  

                

7월 2일, 2023년

청년비전주일 2023년 표어 
새 일을 행하리라!

GOD will do a new thing with IMC!
- 이사야 43장 19절 -

 ■ 2023년 목표
     ① B     : BiBle(BB•RSM 사역) → 말씀의 생활화 

     ② M : Mission(WWMA 사역) → 선교의 활성화

     ③ W : Worship(Life-on-Life 사역) → 삶의 제자화

 ■ 2023년 사역
     ❶ Bible Bus[성경 통독]

     ❷ WWMA[3월 9일, 9월 7일]

     ❸ 창립 7주년 기념예배[4월 9일]

     ❹ 선교섬김[세계선교대회, 4월 18일 – 21일]

     ❺ 북미주 원주민 선교
           ⇨ 8월 6일 – 12일, LOL 1기

     ❻ 성지순례[이스라엘]

           ⇨ 10월 30일 – 11월 9일

     ❼ KOST in Maryland[장학]

           ⇨ 11월 26일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예배
안내

주일 예배
• 1:00(PM) ➜ 예배준비, BR
• 2:00(PM) ➜ 예배 드림
• 3:00(PM) ➜ 사랑의 친교

 ● 첫  째주(비전 주일) ➜ 청년예배로 진행
 ● 둘  째주(선교 주일) ➜ 사드예배로 진행
 ● 다섯째주(문화 주일) ➜ 열린예배로 진행

차세대를 리더로 세우는 특별한 공동체, I.M. Church를
설립(2016년 4월 10일)하여 열정으로 목회하는 황재진 목사는
2010년 8월, 중국 사역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MK(선교사 자녀)를 돕는 삭개오선교회 대표로 사역하고 있다.
또 기쁜소리방송에서 한국초대교회 선교역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지금은 기쁨으로 CBMC를 섬기고 있다. 

 ✝ 예배 ⇨ 13240 Clarksville Pike. Highland, MD 20777

 ✝ 우편 ⇨ 5476 Cedar Ln. #A1, Columbia, MD 21044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

돌봄

사역

 ◆ 일반 알림(7월)   

      ➜ 말씀 섬김

         → 장시몬 목사님께 감사를 표합니다.

      ➜ 이스라엘[강태윤 선교사님] 선교보고

         → 7월 7일(금, 저녁 7시 30분), with CBMC

      ➜ 탈북 신학생 간증집회(7월 16일)

      ➜ 선교후원 주일(7월 30일)

      ➜ 교우 동정

         → 미국 귀환(박해연 권사/12일, 황석진/31일)

         → 7월 생일(이현호/5일, 고광숙/8일, 김지민/16일)

기도

사역

 ◆ [국제] KCLA, 차세대 국제모임

 ◆ [출판] (황재진)역사적 그 날, A에서 T까지 
 ◆ [훈련] (신현춘)건강과 선교 훈련, (이형주)군 복무

 ◆ [특별] 선교역사 기념관 건립

 ◆ [사역] RSM, WWMA, Bible Bus

선교

사역

협력
사역

 • 유광철 목사(청년 사역)
 • 김상문 선교사(RSM/교육 사역) 
 • 박춘근 선교사(시니어 사역) 
 • 이인갑 장로(MD 기독합창단)

 • 신현춘 집사(라티노 사역)

협력
선교

 • 아이티(김용옥 선교사), 이스라엘(강태윤 선교사) 

 • 캄보디아(정지웅 선교사), 몽골(엄명훈 선교사)

협력
교회

 • 묵상인 교회(이봉구 목사), 하늘샘 교회(이해춘 목사)

 • 늘푸른 교회(윤광진 목사), 상조도 교회(김성우 목사)

집중
선교

 • 북미주 KCBMC(한기덕 회장)

 • 요한 선교회(홍영순 선교사)

 • 워싱턴 세선 선교학교(박춘근 선교사)

 • Well Spring(제임스 린튼 선교사)

 • 삭개오 선교회(황재진 목사)

예배는 삶터(가정•학교•직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며

선교는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GOD will do a new thing with IMC!

                    

                           

   When the Worship is over, the Service begins;
        We must go into the World as a Missionary.

Prayer is the master Key.

사역자 드림예배(2:00-3:00 pm) ♥ 인도 : 황재진 목사

Intro for Worship 

경배와 찬양
기도                                      합심 기도

설교
Sermon

천명(天命)  
고후 4:8-9, 고후 11:23

장시몬
목  사

✽봉헌 Offering         ♥ 예배 전, 각자가 봉헌 ♥ 다함께

✽결단 다함께

✽파송 찬양            그 이름 예수 다함께

✽파송 기도 
Sending Prayer

유광철
목  사

                         ✽ 일어서서(Please stand if you are able)

서로 돌아보아... 알림과 나눔

사랑의 친교 

◇ 공동체 섬김이
   • 황재진 목사(담임), 유광철 목사(협 력) 
   • 김성탄 전도사(교육), 황석민(워십리더)   
   • 쉐마워십팀 : 이재준/이현호/유채림/유하은/황석진

 



   

 

  

치유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새 일을 행하리라!
차세대를 리더로 세우는 특별한 공동체

International Mission Church
2016년 4월 10일(창립) ♡ 2023년 7월 2일(NO 297)

 ■ 담임 : 황재진 목사
 ■ 예배 : 주일(오후 2시)

 ■ 문의 : 301-742-3927

 I.M.Church는
 하늘을 향한 공동체입니다.
 I.M.Church는 
 이웃을 향한 공동체입니다.
 I.M.Church는
 열방을 향한 공동체입니다.

  

✝신앙상담✝
황재진 목사(301-742-3927)

   ⇨ jamesacts@naver.com
   ⇨ james6091(카톡ID)

한국 땅 최초 세례받은 사람

노춘경 

한미수호조약(1882년)이 체결되어 미국인의 한국내 거주권이 
인정 되고 고종으로부터 교육/의료 사업권이 윤허되었으나 
기독교 선교는 금지된 상태였다. 1884년, 알렌의 한국입국 후
그 이듬해부터는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은 의료와 교육에
집중하였다. 선교사들은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날이 오기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다. 그동안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언더우드는 한국어를 할 수 있게 되자 전도하기를 시작하였다. 
<나는 한국말을 좀 알게 되자 나무 밑이나 약수터 근처에 나가
 책을 꺼내들고 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들어
 질문을 했다. 나는 이 책은 어떤 것이며 그 뜻하는 것이 무엇
 인가를 설명했다. 이러한 노방전도는 차츰 확대되어 예배 
 처소(Street Chapel)로 발전하였다> (Underwood, The Call of Korea) 

언더우드의 노력의 결과는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되었다. 
그것은 한국 땅에서 최초로 노춘경이 1886년 7월 11일,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게 된 것이다. 노춘경은 한문서적을 
읽다가 기독교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고 한다. 
알렌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던 노춘경은 알렌의 책상 위에
놓여 있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눈길이 멎었다. 그것은 중국 
만주에서 영국의 로스 선교사가 서상륜 등 의주 청년들과 함께
번역한 복음서였다. 노춘경은 그 책을 옷소매 속에 감춰 넣고
집으로 가져왔다.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그 책을 독파하였다. 
다음날 언더우드를 만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였다. 
그의 눈초리는 진리를 찾으려는 갈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기독교가 유교보다 월등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노춘경은 언더우드가 주는 한문 복음서를 받아 읽었으며
교리서를 연구했다. 그 후 언더우드는 “이 나라 국법이 기독교 
신앙을 금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하고 신중히 고려 
하라고 권면한다. 노춘경은 결연한 표정으로 “그런 상황은 다 
알고 있으며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목숨을 걸고 예수를 잘 
믿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러한 노춘경의 신앙고백은 
완전히 자의로 된 것이었다. 그는 언더우드가 묻는 모든 
질문에 분명한 말로 대답하며 세례문답에 임하였다. 
피비린내 나는 기독교 박해사건이 사람들의 기억에 생생할
그 시기에 노춘경은 진리를 깨달아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 
노춘경은 “내가 기독교 진리를 깨닫게 된 유일한 길은 
복음서를 읽은데 있었다.”라고 말하였다. 언더우드는 벅찬 
감격을 누르지 못한 채 한국에 입국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세례를 베풀었던 것이다.

                - 삭개오 선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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